1.
우리나라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 대중화 운동에
귀 학교의 동참을 제안 드립니다

2.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문제 풀이입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수학은 대학의 서열을 결정하는 단순한 도구입니다.

3.
미국과 같은 수학 선진국 사람들은 수학을 황금덩어리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수학은 문제 풀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입니다.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4.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 주고 미묘한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스마트폰과 로봇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연장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약이 개발되거나 병을 미리 예방·예측할 수 있는 기술, MRI·초음파·CT와 같은 의료 진단 장비가 있다면 
병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5.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입니다.
자연의 비밀과 인간의 행복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연은 인간 행복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구성 요소이므로 자연에게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연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제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입니다.
자연의 비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비밀의 문을 열어 암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2012년 1월, 우리나라 교과부(현 교육부)는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스토리텔링 수학은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3년 후 
‘제2차 수학교육종합 계획안’을 발표됐습니다.
여전히 수학 교육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 나라의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 
수학 교과서를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챗GPT, 딥시크와 같은 AI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수학의 힘입니다.”

7. 
우리나라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 대중화 운동, 
“수학의 띠”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 출판사는 귀 학교 도서관에 수학·과학·인문학이 어우러진 
교양 도서 864권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864권은 4세에서 9세 사이의 아이들을 읽을 수 있는 도서입니다.
영어 버전 도서 576권, 한글 버전 도서 288권으로 구성됩니다.

저희 출판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발간되는 모든 수학 교재의 집필자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수학의 띠”는 대한민국 독서경진대회로 이어집니다.
귀 학교 학생들을 독서경진대회에 모두 초대하고 싶습니다.
독서경진대회 안내 책자도 보내고 싶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무료로 증정하고 싶습니다.
귀 학교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대상의 
수학·과학·인문학 도서도 추가로 기증해 드리겠습니다.

8.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는 수학 교육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귀 학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